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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보들레르는 산문시 『파리의 우울 Lespleen deParis』을 통해 ‘파리

Paris’의 정취에 열광하며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과 일상적인 도시

경험을 토로하고,비시적인 풍경들 속에서 스스로 고독한 타인이 된 심정을

분출한다.그는 낯선 몽상을 통해 매우 친근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명상

적이고 추상적인 시학적 주제의 풍요로움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시인은 산문시를 통해 고전적인 틀에 박힌 운문시의 한계를 뛰어 넘어 더

욱 다양하고 복합적이며,친근한 분위기로 현대의 어두운 삶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또한 산문시라는 형식의 자유로움을 앞세워 절망적인 삶으로 생명

력을 잃어버린 우울과 고립,권태 그 자체였던 시인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독창적인 시적 주제들을 산문시편에 쏟아 내었다.

어린 시절 보들레르가 겪은 친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은 정

신적 외상으로 남아 우울과 고독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시인의 폐쇄적인 성향은 가족과 친구들을 타인으로

내몰았고,잔인한 현실 및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과 사랑하는 여인,잔 뒤발의

횡포는 시인을 더욱 우울과 권태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보들레르는 그런 우울과 권태 속에서도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난

한 소외계층인 가여운 노파,늙은 광대,넝마주이,미망인,가난한 창녀,고아

등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힘든 삶을 살아가는 소외계층들에게 향하는

시선과 집념은 사회부유층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그들의 고통을 두드러

지게 하였다.

시인은 특유의 호기심과 집착으로 그의 기호에 알맞은 타인과 사물을 취하

고,그것들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파리 Paris’를 일치시켰다.그는 집

요한 시선으로 타인들을 관찰하며,그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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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연민과 쾌락,위안의 감정을 느꼈다.

시인은 때때로 대중들의 경박함과 몰지각한 사고에 환멸을 느끼고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에 증오를 퍼부으며 섬뜩함 마저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대중적 혐오는 우월의식으로 발전하며 대중들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보들레르는 이러한 ‘우울과 우월’의 경계선에서 화려한 도심의 삶에서 밀려

나 어둡고 차가운 구역에서 시인 자신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시민들의 서글픈

삶을 그 누구보다 위로할 줄 알았다.동시에 시와 시인의 본질인 ‘우울과 고

독’속에서,그가 사랑하지 마다않던 파리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

고 그를 더욱 우울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폭군들로부터 도망가기를 원

했다.

시인은 해결되지 못한 갑갑한 현실 속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즉 죽음으로 향하는 무한한 여행을 꿈꾸는 것이다.현실

에서 실현하지 못한 상상 속 무한으로의 여행은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탈출이

자 고통의 해방이며,곧 타인 밖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 iii -

목 차

논문개요

Ⅰ.서론 1

Ⅱ.본론 5

1.보들레르 시선 속 ‘타인’ 5

1)가족 6

2)여인들 13

3)군중 20

2.『파리의 우울』에 나타난 ‘타인’ 25

1)파리의 소외된 자 25

2)경멸의 대상자 34

3.타인의 시선 속 ‘시인’ 39

1)우울과 고독 39

2)도피의 욕망 46

Ⅲ.결론 52

참고문헌

Abstract



- 1 -

Ⅰ.서론

본 논문은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샤를르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1821-1867)의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 LespleendeParis』에

나타난 ‘타인들 Lesautres’과의 관계를 살펴보고,그들이 보들레르 시학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보들레르의 『소산문시-파리의 우울 PetitsPoèmesenprose-Lespleen

deParis』은 시인의 운문시집 『악의 꽃 Lesfleursdumal』과 매우 유

사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각 시들은 비평가와 독자들로 하여금 창작과

모방의 경계라는 판단의 모호함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

다.

하지만 『악의 꽃』이 동시대를 살아간 모든 시인들은 물론 현대 문학에까

지 큰 영향을 끼쳐 시인을 문학적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한 반면,『파리의

우울』은 당시 여러 잡지사에서 출판을 거부당할 만큼 실망적인 작품으로 남

아있다.실패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보들레르가 활동한 19세기의 문학 장르

중에서 시 Lapoésie는 그 어느 장르보다 완벽하고 안정된 구조로 삽입과

삭제 등의 기술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보들레르는 끊임없는 확장과 분열,검열의 과정을 통

해 고전적인 전통의 엄격함과 아름다움을 깨부수며 운문시의 틀을 파괴하였

다.시인이 추구한 불균형의 모순은 정형화된 기술(記述)과 형식에 갇혀있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파격적인 것이므로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집의 독특한 성격은 보들레르 말년의 암울했던 상황과 일치한

다.『파리의 우울』을 집필할 즈음 보들레르는 무절제한 지출과 방탕한 생

활로 얻게 된 부채와 질병으로 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대중의

불신과 몰이해로 생겨난 괴리감,자유에 대한 욕망의 현실적 실패,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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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질병으로부터의 추락은 육체와 정신이 나약해질 무렵 선택한 산문시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보들레르는 자신에게 있어 하나의 상징이자 시적 영감을 준 중요한 모티브

인 ‘파리 Paris’라는 도시 속에서 시인 특유의 기질인 ‘우울 spleen’을 담아

내고 있다.그는 속물스럽고 잔인한 현대 도시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파

편들과 풍경들,그리고 자신의 영혼과의 어떤 은밀한 유사성을 지닌 ‘타인

l'autre’을 발견하게 된다.시인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우울을 형상화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타인을 투영하기 위해 유연성과 융통성을 겸비한 산문시

를 선택한다.산문시는 운문시보다 확장되어 풍요롭고 내적인 표현들을 가능

하게 하며,시를 한층 깊이 있게 만든다.

우리는 도시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간다.사르트르는 “타인이 살고 있는 세계에 내가 출현한다는 것,그것이 바

로 원죄다!”1)라고 말하였다.이처럼 타인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갈등의 연속

이며,나와 동일한 의식을 가진 타인의 시선은 늘 우리를 긴장시킨다.그러나

칼날 같은 시선을 휘두르는 투쟁 속에서도 타인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존

재로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은,타자의 감정,타자의 생

각,타자의 의욕,그리고 타자의 성격이다.그것은 사실,타자는 단순히 내

가 보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나는 타자

가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경험들이 결합한 체계인 한에서 타자를

지향하고,그 체계 안에서는 나도 다른 대상들 사이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등장한다.2)

1)Sartre,J.P.,L’êtreetlenéant,Gallimard,1943,p.12.(민응진,「사르트르의 ‘인간이

해’에 대한 윤리적 고찰 :<존재와 무>를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2002,p.34

재인용.)

“lepéchéoriginel,c’estmonsurgissementdansunmondeoùilyal’autre.”

2)Sartre,J.P.,『존재와 무』,정소성 역,동서문화사,2009,p.395.



- 3 -

우리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며,타인 또한 마찬가지이

다.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나를 대상으로 잡아야 하듯이 타인도 마찬가지

인 것이다.이런 타인은 나와 나 자신 사이의 필수적인 중개자로 타인의 출

현에 의해서 나 자신을 하나의 객체를 대하듯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이용하고,타

인 또한 타인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다.이와 같이 인

간이 타인들과 어우러져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은 관계의 본질적인 특성

인 것이다.

번민하는 보들레르의 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이자,사랑과 동시에

혐오를 느꼈던 도시인 ‘파리’에서 전개되고 있다.시인은 일상성에 시달리는

도시와 타인의 모습 속에서 시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자신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그리고 끊임없이 긴장감을 주는 타인의 시

선 속으로 들어가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시인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노파,절름발이,거지,광대,창녀,미망인 등

에게 자신의 삶을 일치시킨다.그들은 끔찍하며 우스꽝스럽고,기괴하지만 슬

프고,잔인하지만 애틋하다.증오와 애증이 혼합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반

대되는 기질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불확실한 성격이 강조되고,대도시에서 발

생하는 잡다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파멸들의 실재가 산문시에 그대로 반영

되어 있다.3)

보들레르는 색다른 시각으로 타인을 관찰하며 영혼을 읽어 내는 정신력으

로 그들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 내는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보여준다.그는

그들을 통해 불현듯 슬픔과 동지애를 느끼고,고독과 동시에 ‘나 자신이 아닌

타자들 속에서 살았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에 자랑을 느끼는’4)존재가 되기도

3)cf.이경아,「전복적 모방의 장르,산문시-파리의 우울에 관한 고찰」,충남대학교 대학원,

1997,p.3.

4)「Lesfenêtre」중에서 :

“Etjemecouche,fierd'avoirvécuetsouffertdansd'autresquemoi-même.”

CharlesBaudelaire,LespeendeParis,LibrairieGénéralFrançaise,1972,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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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에서는『파리의 우울』 전반에 등장하는 타인들을 중심으로,1장에

서는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 행복했지만 결여된 순간들을 추억하고 과거를 현

재에 되살려낸 작품들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늙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새아버지 오픽 장군과 그들로부터 야기된 시인의 심

리상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또한 ‘우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젊고 아름

다운 어머니,그녀의 갑작스런 재혼으로 새겨진 정신적 외상과 더불어 황홀

한 연인이자 고통의 원천인 잔 뒤발로 촉발된 보들레르의 왜곡된 사고도 살

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타인들의 영향으로 『파리의 우울』에 나타난 다양한 인간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을 살펴볼 것이다.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하고

모호한 인간군상들 속에서 비참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타인들의 처절함과 애

틋함,군중이 품고 있는 악과 욕망,거기서 발생한 시인의 귀족적 우월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타인 속에 스며든 시인의 모습 속에서,그의 선천적

인 ‘우울’의 감정과 결핍으로 형성된 ‘고독’의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망한다.타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우울

과 고독’속을 맴도는 시인의 넋이 저주 받은 도시,불완전한 존재로부터 벗

어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추출하고자 한다.

(이후부터 LespeendeParis는 약자로 S.P.로 페이지와 표기함.번역은 윤영애,『파리의

우울』,민음사,2008년판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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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보들레르 시선 속 ‘타인’

산문시편 「이방인 L’Étranger」 속 자아는 미지의 상대로부터 가족과 친

구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형제도 없

으며 친구란 의미조차 모르겠다고 말한다.보들레르의 자화상과도 같은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은 천륜과 인륜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그들과 분리

된 이방인으로 고립시키고,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타인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Quiaimes-tu le mieux,homme énigmatique,dis? ton père,ta

mère,tasœuroutonfrère?

-Jen’ainipère,nimère,nisœur,nifrère.

-Tesamis?

-Vousvousservezlàd’uneparoledontlesensm’estrestéjusqu’à

cejourinconnu.

-수수께끼 같은 친구여,말해보아라,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아버

지?어머니?누이나 형제?

-나에겐 아버지도,어머니도,누이도,형제도 없소.

-친구들은?

-당신은 오늘날까지 내가 그 의미조차 모르는 말을 하고 있구려.

「L’Étranger」5)

5)S.P.,p.27.



- 6 -

이방인은 늘 자신이 고독한 존재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어린 나이

에 감당해야만 했던 배신감에 자기 연민은 보들레르 스스로를 외톨이이자 이

방인으로 만들었다.그는 “자신과 같은 아이는 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상처받은 아이의 첫 번째 좌절이,인생의 첫 번째 상처에

금이 가버린 영혼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6)

이와 같이 보들레르는 스스로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버린

다.그로인한 그의 폐쇄적 성향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사

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타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1)가족

시인의 아버지인 죠셉-프랑수아 보들레르 Joseph-FrancoisBaudelaire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처세술이 뛰어

났으며,예술적 감각과 애착을 지닌 야심찬 젊은이였다.그는 55세 되던 해

에 첫 번째 부인을 잃고 7년간의 긴 독신생활을 하지만 고향 친구인 피에르

페리뇽 PierrePérignon과의 잦은 왕래 중에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시인의 어머니 까롤린느 아르샹보 뒤파이 Caroline

Archimbaut-Dufays와의 만남이다.

그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점은 없으나 신앙심이 깊고 윤리의식이 강

한 미모의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다.하지만 시인의 아버지와는 달리 예술과

문학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인 평범한 여인이었다.두 친구의 잦은 만남으로

그녀는 부유한 노신사에 대하여 존경심과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또한 둘을

엮어준 교량 역할을 한 양부 페리뇽 덕분에 마침내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

고 샤를르 보들레르 CharleBaudelaire를 낳기에 이른다.7)

프랑스와는 62세라는 늦은 나이에 젊은 아내와 결혼하여 얻게 된 샤를르

6)JeanMourot,Baudelaire,PressesuniversitairesdeNancy,1989,p.21.

7)cf.JohnCharpentier,Baudelaire,Tallandier,1937,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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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는 어린 아들에게 라틴어의

기초를 가르치고 예술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원과 미술관에 수시로 데

리고 다니며 조형미술에 눈뜨게 했다.시인이 라틴어와 미술 비평에 두각을

나타낸 것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덕분일 것이다.8)

시인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최초의 스승’9)인 아버지는

1827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그 당시 시인의 나이는 6세였기 때문

에 아버지와의 추억은 2,3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다.아버지는 찰나의

시간동안 함께했다가 사라진 보들레르의 첫 타인이었지만 어린 아들이 시인

의 길을 걷는데 예술적인 면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타인 중의

한 명이다.

아버지의 사망 후 까롤린느는 가정부 마리에뜨 Mariette와 보들레르를 데

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생땅드레데자르 Saint-André-des-Arts광장 쪽으

로 이사를 한다.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남편에게 주지 못한 사랑까

지 어린 아들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그들은 여름이 되면 아름다운

뇌이유 Neuilly별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낙원’의 생활을 보

낸다.시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닐던 광장의 기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

이 되어 후에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진다.

Jen'aipasoublié,voisinedelaville,

Notreblanchemaison,petitemaistranquille;

[...]

Etlesoleil,lesoir,ruisselantetsuperbe,

Qui,derrièrelavitreoùsebrisaitsagerbe,

8)보들레르는 ‘1845년 미술전’을 시작으로 ‘1855년 만국 박람회’,‘1859년 미술전’,‘들라크루아

의 삶과 작품’,‘현대 생활의 화가’등 독창적인 미술평을 남겨 19세기 최고의 미술평론가로

평가된다.

9)윤영애,「어린 시절의 추억과 시의 창조-보들레르를 중심으로-」,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제7집,1998,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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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blait,grandoeilouvertdanslecielcurieux,

Contemplernosdînerslongsetsilencieux.

나는 잊지 않았네,도시 근교의

작지만 조용한 우리의 하얀 집;

[...]

태양은 저녁이면 휘황하게 넘쳐흘러,

햇살 다발 부서지는 유리창 뒤에서

[...]

호기심에 찬 하늘에 크게 열린 눈처럼,

우리의 길고 말없는 저녁 식사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Jen'aipasoublié,voisinedelaville」10)

어머니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애정 속에서 어린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

은 보들레르에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고취시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다.이에 관해 사르트르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여섯 살이었던 보들

레르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숭배 속에서 살고 있었다.그녀의 관심과 보살핌

에 둘러쌓여 매혹된 채로,그는 아직 자신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그는 일종의 원초적이며 신비로운 참여에

의해 어머니의 육체와 영혼에 결합되어 있는 자신을 느꼈다.”11)라고 말하고

10)CharleBaudelaire,LesFleursduMal,éditionsGallimardetLibrairieGénéral

Française,1965,p.116.(이후부터 LesFleursduMal은 약자로 F.M.로 페이지와

표기함.번역은 윤영애,『악의 꽃』,문학과지성사,2004년판을 참고함.)

11)Sartre,J.P.,Baudelaire,Gallimard,1975,p.18.

“Lorsquesonpèremourut,Baudelaireavaitsixans,ilvivaitdansl’adorationdesa

mère;fasciné,entouréd’égards,etdesoinsilnesavaitpasencorequ’ilexistât

commeunepersonne,maisilsesentaituniaucorpsetaucoeurdesamèrepar

unesortedeparticipationprimitiveetmy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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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lyaeudansmonenfanceuneépoqued'amourpassionnépourtoi;

[...]Delonguespromenades,destendressesperpétuelles![...]Ah!

ç'a étépourmoile bon temps des tendresses maternelles.Je te

demandepardon d'appelerlebontempsceluiquiaétésansdoute

mauvais pour toi.Mais j'étais tousjours vivanten toi,tu étais

uniquementàmoi.Tuétaisàlafoismonidoleetuncamarade...

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긴 산

책들과 끝없는 애정![...]아!그때가 나에게는 어머니의 애정이 있던 꿈같

은 시절이었지요.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좋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 시절을 감

히 좋은 시절이라 부름을 용서하십시오.그러나 나는 언제나 어머니 안에서

생기발랄했지요.당신은 오직 나의 것이었습니다.어머니는 우상인 동시에

동료였던 샘입니다...

≪À Madam Aupick,le6,mai,1861≫12)

보들레르에게 있어 어머니는 그의 우상인 동시에 동료였다.나이가 들었음

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늘 어리광 섞인 투정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자신

의 상황과 의지를 전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은 각별함

을 넘어 집착과도 같은 사랑이었다.

과도한 애정은 미성숙한 정신을 지닌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머니를

독차지할 수 있게 되면서 불타올랐다.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했을지도 모

를 경쟁자 아버지의 죽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자 어린 보들레르는 무한한 희

12)CharlesBaudelaire,Correspondancegénérale;recueillie,classéeetannotéepar

JacquesCrépet,ÉditionLouisConard,1947,p.283.(이후 번역은 윤영애,『지상의 낯

선 자,보들레르』,민음사,2002년판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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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들떴을 것이다.더 나아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과 어머니의 관

계를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형태라 여기고,그것이 애정의 형태

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로 여겼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영원히 완벽할 것만 같았던 현실이 새아버지의 등장으로 깨지게 된

다.시인의 젊은 어머니는 1828년 11월 8일 오픽 장군 GénéralAupick과

재혼한다.그 당시 시인은 7세였다.아버지의 부재로 짧게나마 엄마의 사랑

을 독차지했던 그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셈이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13)에 의하면 남아(男兒)의 첫사랑의 대상

은 어머니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다.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족의

근원이고 남아들은 출생 이래 그의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따라서 아

버지가 사망한 후에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의 관

심을 잃게 된 상처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이냐르 Hignard는 “그렇게 어려서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에 내 맡겨

져,멍든 넋으로 마땅히 사랑해야할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의 내면에는 끝내 고칠 수 없는 금이 생겼다”14)라고 한다.

보들레르는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지금까지 자신의 존재가 어머니와의 합일적인 생활에 의

13)남자아이의 경우 남근기에 부모와 삼각관계 경험 속에서 양가감정과 경쟁심이 생기는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하며 이때 견디기 힘든 정서적인 경험은 유아 신경증적인 공포증을

유발하게 된다.심리성적 발달단계의 남근기인 오이디푸스기 남자아이는 그가 수유 기간 동

안에 리비도를 집중시켰던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며 아버지를 라이벌로 여겨 제거하고 싶

어 하는데 거세공포에 의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또

한 그는 개인의 성격이 초자아(supet-ego),자아(ego),이드(id)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적

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세 부분이 조화롭게 봉합되어 있다고 한다.인간의 성격이 심리적

에너지를 초자아,자아,이드의 세 부분에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생의 초기 6년 동안의 심

리성적인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cf.정형숙,「아동의 공포증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프로이트의 “꼬마 한스”사례를 중심으로-」,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2007,

pp.7-8.)

14)EugeneetJacqueCrépet,Baudelaire,A.Messin,1906,p.11.(김붕구,『보들레에르-

평전･미학과 시 세계-』,문학과 지성사,1977,p.2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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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당화되었다면,이제는 개인적 존재의 한 가운데로 내팽개쳐 버림으로써

자기 존재의 정당화를 잃게 된 것이다.이제 보들레르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

과 그 자신의 존재가 자연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실추의 감정에 휩싸인

다.

프로이트는 남근기 아이가 갈등을 겪는 기간과 강도가 얼마나 길고 큰가에

따라서,신경증의 발생 확률이 결정된다고 보았다.15)추후에 그의 인생을 지

배한 히스테리적인 기질과 예리한 감성,나약하면서 동시에 격렬한 성격,자

살시도,발작,실어증 등과 같은 증상들은 그 틀의 파괴가 어린 아이에게 얼

마나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정신적 외상은 보들레르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방어해야만 하는 배타성을 야기 시켰다.그리고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주장과

멸시의 감정을 만들어 주었다.이는 사르트르가 말한 바 있는 타인 즉,자기

에게 고통을 준 타인으로부터 떨어지려는 자기 편애로 발전하게 되었다.

Jesuisun autre.Un autrequevoustousquimefaitessouffrir.

Vouspouvezmepersécuterdansmachair,nondansmonaltérité...

나는 타인이다.나에게 고통을 주는 너희들 모두 타인이다.너희들은 나의

육체를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나의 이타성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16)

짧지만 강렬했던 ‘낙원’같은 시절,보들레르에게 타인은 무한한 사랑을 제

공하는 젊은 어머니와 마음씨 고운 가정부가 전부였다.그런데 명령조의 말

투에 딱딱한 태도와 규율을 들먹이는 군인 출신의 새아버지는 확실히 반갑지

않은 가족이자 고통을 주는 타인이었다.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밀고나가는

15)cf.이창재,『프로이트와의 대화』,민음사,2003.p.209.

16)Sartre,J.P.,Baudelaire,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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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인간,새아버지 오픽은 외면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

가는 존재였을지 모르나,어린 아들 샤를의 내면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

아간 충격으로 죽을 때까지 치유될 수 없는 균열을 만든 존재였다.

새아버지의 등장으로 예전과 달라진 어린 보들레르는 가족 속에서 타인이

되어 조용히 혼자만의 공상을 즐기며 문학가의 자질을 키워나간다.짧지만

덧없이 행복했던 추억을 평생 그리워하며 훗날 작품을 통해 아련한 어릴 적

향수를 무수히 노래하고,가족의 틀 안에서 잃어버린 꿈의 시간과 한없는 아

픔의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된다.또한 허물어져 가는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우울과 고독’의 내면적 자아는 저주받은 시인으로의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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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인들

보들레르의 인생에서 여인은 가장 영향력 있는 ‘타인’이다.젊은 시절 사창

가를 떠돌며 육체적 유혹과 쾌락을 탐닉한 시인은 여러 여인들과 숱한 염문

을 뿌리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보들레르에게 여인은 감정을 소모시키는

대상이 아닌 풍요로운 생명력을 제공하며 시적 상상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가

치 있는 존재이다.시인은 여성을 통해 쾌락을 탐닉하고 분노를 분출하며 사

랑과 행복에 희열을 느꼈다.

‘시인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잔과 어머니,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함

이며,영광이란 잔과 어머니의 부유함’17)이라고 『위생 Hygiène』에서 언급

한 것처럼 잔과 어머니,이 두 여인은 수많은 여인들 중 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선 장(章)에서도 살펴봤듯이 친아버지의 부재와 새아버지의 등장으로 새

겨진 심리적 흔적의 표상과 더불어,어머니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상기시키는 은밀하고 조심스런 욕망은 타인,특히 여

인들과의 관계에 비정상적인 사고와 모순적인 태도를 낳기에 이르렀다.이러

한 강박증적 의식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왜곡을 낳았다.그

에게 여성은 극도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저속하고 육체적인 존재이며,남

성을 유혹하여 욕구를 분출시키게 하는 동물적인 한계를 지닌 하등의 종족일

뿐이었다.

「야만적인 여인과 사랑스러운 애인」에서 여인은 카바레 문 앞에서 빵조

각을 줍는 늙은 비렁뱅이에서부터 살아 있는 토끼들이며,아직도 삐악거리는

17)Baudelaire,Hygiène(Troisièmepartiedesjournauxintimes),Ebookslibreset

gratuits,2003,p.9.

“Jeanne300,mamère200,moi300.800fr.parmois.Travaillerdesixheuresdu

matinàmidi,àjeun.Travaillerenaveugle,sansbut,commeunfou.Nousverrons

lerésultat.[...]Gloire,paiementdemesDettes.-RichessedeJeanneetdema

m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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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들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암컷,그리고 하인이 조심스럽게 잘라주는

조리한 고기만 먹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모두 게걸스럽게 먹는 본능에 충실한

동물성을 상징한다.그들을 만족시켜 주는 일은 그저 시장에서 먹을거리만

사다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탐욕스럽고 야만적인 존재로만 비추고 있는

것이다.

《Siaumoinsvossoupirsexprimaientleremords,ilsvousferaient

quelquehonneur;maisilsnetraduisentquelasatiétédubien-être

etl’accablementdu repos.[...]Tenez,je veux essayer de vous

guérir;nousentrouveronspeut-êtrelemoyen,pourdeuxsols,au

milieud’unefête,etsansallerbienloin.》

《그대의 한숨이 적어도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명예가 되겠지만,그대

의 한숨은 편안함의 포만,휴식의 지나침만을 말해 줄 뿐이다.[...]자,내가

그대를 치료해 보겠다.무슨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멀리 가지 않아

도,두어 푼 가지고 장이 열리는 곳에 가면 말이다.》

「LaFemmesauvageetlaPetite-Maîtresse」18)

「가난뱅이들의 눈 Lesyeuxdespauvres」에서도 카페의 화려함에 넋을

잃고 애처롭게 구경하는 가난한 가족의 모습을 비위에 거슬려하며 화를 내는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였다.그 여인은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몰지각한 여성의 본보기

로 표현하고 있다.

Jetournaismesregardsverslesvôtres,cheramour,pourylirema

18)S.P.,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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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ée;[...] "Cesgens-làmesontinsupportablesavecleursyeux

ouvertscommedesportescochères!Nepourriez-vouspasprierle

maîtreducafédeleséloignerd'ici?"

나는,사랑하는 연인이여,나의 시선을 당신 쪽으로 돌려 당신의 눈에서 나

의 생각을 읽으려 했다.[...]“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저 인간들이 견딜

수 없군요.카페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저들을 여기서 멀리 쫓아낼 수 없을

까요?”

「Lesyeuxdespauvres」19)

성인이 된 보들레르는 문학적 관심과 더불어 사창가를 떠돌며 자유로운 삶

을 누리다가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며 마침내 빚에 시달리기 시작한다.결

국,이복 형 알퐁스와 가족의 결정아래 인도양을 향한 항해를 하게 된다.9

개월 밖에 되지 않는 항해에도 불구하고 열대 섬의 원시림과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눈부시게 아름답던 검은 피부의 여인이 준 충격을 시인은 잊지 못

했다.

원시림이 아닌 시인의 고향 파리에서 그에게 원시림의 충격을 안겨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잔 뒤발 JeanneDuval’이다.그녀는 시인의 첫사랑인 어머

니와는 다르게 ‘광대뼈가 두드러지고,누렇고 윤 없는 안색에 입술은 붉고,

곱슬머리의 끝까지 물결치는 풍성한 머리’20)를 지닌 여인이었다.그녀는 이

국적인 외모에 능동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시인의 상상력을 고취시켰다.

또한 예민한 감성과 지적인 능력으로 그의 문학을 이해해 주는 상징적인 존

재였다.

Dansl'ardentfoyerdetachevelure,jerespirel'odeurdutabacmêlé

19)Ibid.,p.101.

20)EugeneetJacqueCrépet,op.cit.,p.55.(김붕구,op.cit.,p.7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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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l'opium et au sucre; dans la nuit de ta chevelure,je vois

resplendirl'infinidel'azurtropical;surlesrivagesduvetésdeta

chevelurejem'enivredesodeurscombinéesdugoudron,dumuscet

del'huiledecoco.

화로 같은 그대의 머리카락 속에서 나는 아편과 설탕이 섞인 담배 냄새를

맡는다.그대 머리카락의 어둠 속에서 나는 열대 지방의 무한한 창공이 빛

나는 것을 본다.그대 머리카락으로 덮인 바닷가에서 나는 코코아와 사향과

역청이 섞인 냄새에 취한다.

「Unhémisphèredansunechevelure」21)

보들레르는 잔 뒤발과 사랑에 빠지면서 무절제와 방탕이라는 인생에 극을

치닫고 있었다.그녀와는 최초 몇 년을 제외하고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순탄

치 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건강과 미모

를 잃어 나날이 늙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갔으며,무절제한 생활에 1856년 이

후에는 거동조차 하지 못한다.거기에다 고약한 행실로 보들레르를 끊임없이

괴롭혔다.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잔 뒤발이 아름답지도 않고 어리석은데다 부

정하고 탐욕스러워 시인의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피를 빠

는 흡혈귀’22)라고 혹평한다.

21)S.P.,p.71.

22)F.M.,「LeVampire」 중에서 :

Commeaujeulejoueurtêtu,

Commeàlabouteillel’ivrogne,

Commeauxvermineslacharogne,

-Maudite,mauditesois-tu!

노름판을 못 떠나는 노름꾼처럼,

술병을 못 떼는 술꾼처럼,

구더기에 먹히는 시체처럼,

-저주받은,저주받은 계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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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가족들의 요구로 ‘금치산자’로 내몰린 보들레르는 심한 배신감과

고독감에 급기야 자살시도를 감행한다.이러한 파국 속에서 행해진 잔 뒤발

의 포악함은 그의 고뇌와 절망을 더욱 가속시켰다.그러한 시인의 우여곡절

속에서 드러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시

인 특유의 우울과 권태를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끔찍한 현실과 잔 뒤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인의 바람은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배우,마리 도브랭 MarieDaubrun과

하얀 피부의 마돈나,아폴로니 사바티에 ApollonieSabatier를 통하여 채우

고자 하였다.

보들레르에게 마리 도브랭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의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

이다.시인은 새로운 타인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서 갈망하는 희망과

잔 뒤발에게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건강한 아름다움의 매력을 맛보게 된다.

즉,그녀들은 시인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존재하는데,그것은 보들레르 자신이

사랑한 자신의 이미지이자 예전에 사랑한 대상의 흔적과 같은 이미지인 것이

다.푸른 눈을 가진 그녀의 신비로움과 애수 띤 모습은 하나의 상상적 이미

지로서,보들레르의 심연과 맞닿아 행복한 환각을 그려낸다.23)

Ondiraittonregardd’unevapeurcouvert;

Tonœilmystérieux(est-ilbleu,grisouvert?)

Alternativementtendre,rêveur,cruel

Réfléchitl’indolenceetlapâleurduciel.

당신의 시선은 안개로 덮인 듯;

신비한 당신 눈은(푸른빛일까,잿빛일까,아니면 초록빛일까?)

다정하다가는 꿈꾸는 듯하고,그러다가 매정해지며,

23)cf.이정윤,「여인을 통해 본 보들레르적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

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2004,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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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하고 파리한 하늘을 비추고 있다.

「CielBrouillé」24)

하지만 그녀들은 보들레르로 하여금 독창적인 시를 쓰게 하고,기쁨의 환

희와 슬픔의 밑바닥을 체험하게 한 여인은 아니었다.『악의 꽃』의 스물 두

편의 시와 『파리의 우울』의 몇 편에 해당하는 잔 뒤발 시편을 제외한다면

두 시집은 묘미를 잃게 될 것이다.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관능과 육체적

열정을 뛰어 넘은 추억과 잃어버린 낙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꿈을 담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만든 여인은 바로 ‘잔 뒤발’이었다.

따라서 잔 뒤발의 삶이 불행과 무질서의 연속이고,그녀의 인격이 어떤 이

들에게는 악으로 가득 찬 것으로 비판되더라도 그녀는 시인의 상상력을 풍요

롭게 하여 아름다운 시에 영감을 불어넣은 여인이기에 현실의 그녀가 어떠했

다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보들레르는 “그녀에게서만 휴식을 취할 수 있

었고,그녀는 나의 유일한 소일거리이자 유일한 즐거움이며 또한 유일한 친

구”라고 서슴없이 말하면서 평생 동안 그녀의 정부로 남아 있었다.25)

시인이 사랑했던 잔 뒤발과 시인의 어머니는 서로 모습은 달랐지만 모두

보들레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향락과 고통의 심연,상상 속의 세계를 떠

올리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그녀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시인 내부

의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대향연은 쾌락과 절망,고뇌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다.

Mèredessouvenirs,maîtressedesmaîtresses,

Ôtoi,tousmesplaisirs!ôtoi,tousmesdevoirs!

Tuterappelleraslabeautédescaresses,

24)F.M.,p.62.

25)cf.윤영애,『지상의 낯선자,보들레르』,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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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ouceurdufoyeretlecharmedessoirs,

Mèredessouvenirs,maîtressedesmaîtresses!

추억의 샘이여,애인 중의 애인이여,

오 그대,내 모든 기쁨!오 그대,내 모든 의무!

그대 회상해보오,애무의 아름다움을,

난로의 다사로움,저녁의 매혹을,

추억의 샘이여,애인 중의 애인이여!

「LeBalcon」26)

잔 뒤발은 보들레르의 어머니와 같이 아련한 꿈을 꾸게 하는 상징적인 존

재이자 어머니의 기억과 맞닿아 복합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존재이기도 했

다.그녀의 이국적인 외모와 방탕함은 어머니와는 독립적으로 시인의 신비주

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이끌어 내고 시인의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존재였던

것이다.보들레르에게 있어 잔 뒤발은 어린 시절에 피어나던 욕망과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보조적인 존재,모성애의 결핍을 채워주는 여인이자,무한의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풍요한 몽상의 모티브가 되었음에 틀림없다.27)

26)F.M.,p.48

27)cf.이정윤,op.cit.,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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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중

부친에게 물려받은 보들레르의 정신적 기질은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었다.예술에 대한 열정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술품과 값

비싼 골동품을 감상하고 구입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게 만들었다.이러한 무

절제한 지출로 인해 그는 생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절반을 2년여 만에 탕

진하게 된다.더불어 그 당시 잔 뒤발과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육

체적ㆍ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보들레르의 방황을 끝내고자 행했던 인도양 여행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하자 시인의 부모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1844년 9월 법원이

보들레르 재산에 가한 ‘금치산 선고’가 바로 그것이다.그로인해 그는 법정

후견인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경제적 미성년자로 전락하

고 만다.

이 결정에 보들레르는 거세게 비판하며 분노했다.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판결은 예민한 시인에게 상처를 주며 심리적 흔적

을 남겼다.이러한 모욕감과 분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법정 후견인 설정을 절대 용서치 않는다.

leconseiljudiciaire!Cetteépouvantablefautequiaruinémavie,

flétritoutesmesjournéesetdonnéàtoutesmespenséeslacouleur

delahaineetdudésespoir.Maistunemecomprendspas.

법정 후견인!저의 생애를 파멸시켰고,저의 인생 하루하루를 시들게 했으

며,저의 모든 사고를 증오와 절망의 빛으로 물들인 그 무서운 과오.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해요.

《À Madam Aupick,le10,octobre,18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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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의 관한 연구서를 냈던 피에르 장 주브 Pierre-Jean Jouve는

『보들레르의 무덤 TombeaudeBaudelaire』에서 “보들레르를 ‘저주받은

시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법원의 금치산 선고이다.보들레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골칫거리들로 ‘갚아야 할 빚,신경 질환,잠복해 있는 성

병,법정 후견인,불확실한 거처,잔 뒤발’,그중에서도 최악의 적은 분명 ‘법

정 후견인’이었으며,이 법정 후견인을 통해 오픽 부인은 보들레르를 평생 동

안 괴롭혔다”29)고 쓴다.

주브의 주장처럼 보들레르는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인 어머니로 인

해 평생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다.가난으로 인해 피폐된

정신은 그의 상냥한 마음까지도 고갈시켜 미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시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정 후견인에 종속 되어 있던 자신의 저주받은

인생을 슬퍼하며 부모를 원망하였다.

Cette maudite invention! invention maternelle d'un esprit trop

préoccupé d'argent,qui m'a déshonoré,poussé dans les dettes

renaissantes,quiatuéen moitouteamabilité,etamêmeentravé

mon éducation d'artisteetd'homme delettres,restée imcomplète.

L'aveuglementfaitdesfléauxplusgrandsquelaméchanceté.

어머니의 저주스런 발명!어머니의 너무 돈에만 사로잡힌 정신의 발명,내

명예를 더럽혔고,다시 늘어나는 빚 속으로 날 몰아넣었으며,내 속의 상냥

스러움을 송두리째 죽였고,아직 미완성이었던 나의 예술과 문학자로서의

교육을 속박하기까지 한 그 모성의 발명.맹목은 악보다도 더 큰 재앙을 만

28)CharlesBaudelaire,Correspondancegénérale;recueillie,classéeetannotéepar

JacquesCrépet,pp.191-192.

29)Pierre-JeanJouve,TombedeBaudelaire,Seuil,1958,pp.46-47.(윤영애,『지상의

낯선 자,보들레르』,p.12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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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죠.

《À LaMère,1er,avril,1861》30)

법정 후견인 설정 이후 보들레르에게 주어진 한 달 생활비는 그가 생활하

는데 그리 부족한 액수는 아니었으나,그의 유명한 낭비벽이 문제였다.골동

품상 아롱델은 보들레르의 유약함을 알아보고,그의 기호에 알맞은 예술품으

로 그의 혼을 빼놓았다.시인은 그와의 외상거래를 쉽사리 끊지 못하고 늘어

가는 빚에 속수무책이었다.위기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큰 좌절

감에 놓인 그는 1845년 자살 시도를 감행할 정도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

진다.

시인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1857년 100편의 시를 담은

『악의 꽃』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지만 간행 직후 신문에는 시집에 대한

거센 비난의 기사가 실리고,파리 경범 재판소에 기소되어 벌금형과 6편의

시 삭제 판결을 받는 수난을 겪는다.31)

유죄 판결은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켰지만,당시 보들레르의 실망

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무식하고 잔인한

사회에 짓밟힌 상처에도 예술에 대한 시인의 정열은 식을 줄 몰랐다.그러나

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를 거듭 채찍질할수록 그가 얻은 결과는 군중의 박해

와 가난뿐이었다.

보들레르는 예술을 통해 군중들과 소통하기를 바랐지만 대중들과 동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고는 깊은 고독을 느낀다.대중들과 가까이하길 바라는 동시에

멀어지길 원하는 시인 특유의 이중성은 그들의 무지함과 몰이해성 때문에 스

스로를 고립시키며 더욱 깊어져만 간다.

30)CharlesBaudelaire,Correspondancegénérale;recueillie,classéeetannotéepar

JacquesCrépet,p.267.

31)삭제된 6편의 시는 「LesBijoux」,「LeLéthé」,「À cellequiesttropgaie」,

「Lesbos」,「Femmesdamnée」,「Lesmétamorphosesduvampi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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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독의 감정은 뱃사람의 조롱에 시달리는 <알바트로스 L’Albatros>처

럼 천한 군중의 빈정거림을 감수하는 소외자의 감정이다.지상으로 추방된

<구름의 왕자>가 <거대한 그 날개>를 펼쳐 보이지만,오히려 <걷기에 거추

장스러운>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며 걷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의 놀

림거리가 될 뿐이다.무지하고 천한 무리들의 시선은 소외자에게 참을 수 없

는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준다.이제 시인은 지상으로 유배당한 존재로 영원

히 고독한 운명임을 깨닫는다.

Cevoyageurailé,commeilestgaucheetveule!

Lui,naguèresibeau,qu'ilestcomiqueetlaid!

L'unagacesonbecavecunbrûle-gueule,

L'autremime,enboitant,l'infirmequivolait!

LePoèteestsemblableauprincedesnuées

Quihantelatempêteetseritdel'archer;

Exilésurlesolaumilieudeshuées,

Sesailesdegéantl'empêchentdemarcher.

날개 달린 이 나그네,얼마나 서툴고 기가 죽었는가!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멋있었던 것이,어이 저리 우습고 흉한 꼴인가!

어떤 사람은 파이프로 부리를 건드려 약 올리고,

어떤 사람은 절름절름 전에 하늘을 날던 병신을 흉내 낸다!

「시인」도 이 구름의 왕자를 닮아,

폭풍 속을 넘나들고 사수를 비웃건만,

땅 위,야유 속에 내몰리니,

그 거창한 날개도 걷는 데 방해가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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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batros」32)

보들레르는 자신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타인을 혐오하면서 편지나

산문시,각종 에세이 형식의 글들에 그러한 감정을 쏟아 놓는다.어려서부터

그가 사랑하던 도시인 파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군중들은 이제 그에게 ‘지

옥’이며,그를 괴롭히는 잔인한 ‘폭군’이다.이 시기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그의 사무친 원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드디어!드디어!이 달 말에는 지긋지긋한 인간의 면상을 멀리 피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파리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독한 퇴폐!도

르빌리,플로베르,생트 뵈브를 제외하면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되풀이 말하지만 저는 곧 인간의 얼굴을,무엇보다 프랑스의 면상을 멀

리 피하게 될 거예요.33)

보들레르는 타인들의 차가운 시선,언어적 공격 등으로 받은 고통을 평생

증오하며 살아간다.그의 분노는 철저히 고립된 이방인의 정신적 고통,위장

병과 신경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나날이 높아진다.

그로 인해 나타난 시인의 극단적인 성향은 융합과 방어의 기질을 양극화시키

며 두드러진다.

32)F.M.,p.19.

33)윤영애,『지상의 낯선 자,보들레르』,pp.277-278.



- 25 -

2.『파리의 우울』에 나타난 ‘타인’

1)파리의 소외된 자

우리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며 기상천외한 사건들

을 경험하게 된다.살벌한 전쟁터 같은 대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

아가는 우리네 삶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가도 가도 끝

이 없는 사막을 걷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곤 한다.이에 대해서 보들레르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키마이라34)Chacunsachimère>를 등에 걸머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모른 채 그저 필요에 의

해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라고 토설한다.

Chacund’euxportaitsursondosuneénormeChimère,[...]puisqu’ils

étaientpoussésparuninvinciblebesoindemarcher.Chosecurieuse

ànoter:aucundecesvoyageursn’avaitl’airirritécontrelabête

férocesuspendueàsoncouetcolléeàsondos.

그들은 모두 제가끔 등에 어마어마한 키마이라를 걸머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걸어야 한다는 어떤 욕구에 의해 떠밀리고 있으니까,어디로인가 가

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답했다.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들 나그네 중 어

느 누구도 자신의 등에 붙어 목에 매달린 이 잔인한 짐승에게 화를 내고 있

는 것 같지 않았다.

「Chacunsachimère」35)

34)‘키마이라 Chimère’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사자의 머리,양의 몸,용의 꼬리를 가

진 몽상적 동물을 말한다.

35)S.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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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문시에서 ‘키마이라 chimère’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의 근원을 상징

적으로 나타내는 시어이다.잔혹한 삶의 크기와 무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며,우리 곁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삶의

단면들은 보들레르가 집착해 마다 않던 타인들의 삶의 단면과 일치한다.

보들레르는 많은 작품들 속에서 모든 상상력과 집중력을 동원해 타인들을

노출시킨다.파리를 활보하면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 대상과

합성하여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하는 것이다.시인과 주로 동일시되는 인물들

은 미망인들,늙은 노파들,고아들과 같은 어두운 삶을 사는 집단,즉 소외된

자들로써 스스로 파리의 소외된 자가 되어 그들과 일치시킨다.그는 무의식

적으로 고아인 동시에 미망인이며,늙은 광대이자 광인이 되기도 한다.보들

레르는 파리의 소외된 자들과 동일화됨으로서 몽상의 구조에 스며들 수 있었

고,그로인해 작품 창작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다.36)

『악의 꽃』 시편 중 「어스름 새벽 LeCrépusculeduMatin」이라는 시

를 보면,파리는 단순한 도시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다.다양한

표정이 살아있는 파리는 시인의 시상의 원천으로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소외

된 자들과 합일되어 시정이 표출된다.

C’étaitl’heureoùl’essaim desrêvesmalfaisants

Tordsurleursoreillerslesbrunsadolescents;

Où,commeunœilsanglantquipalpiteetquibouge,

Lalampesurlejourfaitunetacherouge[...]

L’airestpleindufrissondeschosesquis’enfuient,

Etl’hommeestlasd’écrireetlafemmed’aimer.[...]

36)cf.이경아.op.cit.,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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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esagonisantsdanslefonddeshospices

Poussaientleurdernierrâleenhoquetsinégaux.

Lesdébauchésrentraient,brisésparleurstravaux.

이때가 바로 악몽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갈색 머리 소년들을 베개 위에서 잡아 비틀고;

움찔움찔 움직이는 핏발 선 눈처럼

등불은 햇볕 위로 붉은 얼룩을 드리우는 시각;[...]

공기는 스러져가는 것들의 떨림으로 가득하고,

사내는 글쓰기에 지치고,계집은 사랑하기에 지친다.[...]

그리고 자선병원 깊숙한 곳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은

고르지 않은 딸꾹질로 마지막 숨을 내쉰다.

난봉꾼들은 집으로 돌아온다,밤일에 지쳐 녹초가 되어.

「LeCrépusculeduMatin」37)

위 시에서 ‘새벽’은 찬란한 태양의 기운을 담고 있는 새벽이 아니다.등불

이 빛을 잃어가는 소멸의 시간이자 잠을 설치는 자들의 새벽,글을 쓰는 남

자나 쾌락을 탐닉하던 여자가 지쳐 잠드는 시간,병자의 마지막 숨소리가 뿜

어져 나오는 시간,노동을 마친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이것이

보들레르 눈에 펼쳐지는 파리의 새벽녘 풍경이다.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칼날 같은 바람이 되어 파고든다.감은 눈을 억지로 비비고

일어나 일터로 나서야만 애처로운 생을 지속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모습 또한

엿볼 수 있다.38)

37)F.M.,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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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지친 노동자 보다 더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파리의 음침한

곳에서 고단한 삶에 짓눌려 절뚝이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그들이

바로 ‘인생의 낙오자들’이다.그들의 구차하고 희망 없는 모습에서 시인은 시

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시인도 이 낙오자들처럼,파리에서 소외된 자

로서 비주류(非主流)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39)

Au bout,à l’extrême boutde la rangée de baraques,comme si,

honteux,ils’étaitexilélui-mêmedetoutescessplendeurs,jevisun

pauvre saltimbanque,[...]Partoutla joie,le gain,la débauche ;

partoutlacertitudedupainpourleslendemains;partoutl’explosion

frénétiquedelavitalité.Icilamisèreabsolue,la misèreaffublée,

pourcombled’horreur,dehaillonscomiques,où la nécessité,bien

plusquel’art,avaitintroduitlecontraste.

줄지어 선 판잣집 맨 끝에 마치 수치심으로 인해 스스로 이 모든 화려함으

로부터 도망쳐 나온 듯한 광대가,초라하고 등이 굽고 노쇠하여 인간 폐물

이라고나 할 가엾은 그가 허름한 판잣집의 기둥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어느 곳에나 즐거움이 있고,돈벌이가 있고,방탕이 있었

다.어느 곳에나 내일의 확실한 양식이 보장되어 있었고,도처에 활력소의

광적인 폭발이 있었다.그런데 유독 이곳에는 지독한 궁상,더욱 끔찍한 것

은 예술보다는 궁핍으로 인해 더욱 주위와 대조를 이루는 우스꽝스러운 누

더기를 괴상하게 입은 궁상이 있었다.

38)F.M.,「LeCrépusculeduMatin」 중에서 :

EtlesombreParis, ensefrottantlesyeux,

Empoignaitsesoutils,vieillardlaborieux.

어스름 파리,이 부지런한 늙은이는

눈을 비비며 연장을 움켜쥔다.

39)cf.맹미경,「보들레르 시에 나타난 현대성과 우울에 관한 고찰」,연세대학교 대

학원,1999,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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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euxSaltimbanque」40)

시인은 이 산문시에서 초라하고 등이 굽은 인간 폐물,수치심으로 군중으

로부터 달아난 듯한 모습을 한 광대를 주목한다.비참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광대는 웃지도,춤추지도,움직이지도 않는다.그러나 강렬한 시선으

로 흥청거리는 군중을 바라보고 있다.

시인은 부자들이 만드는 ‘빛’과 가난한 자들이 만드는 ‘어둠’이라는 ‘빛과

그림자’의 회화적 대조법을 사용하여 궁핍함을 부각하였다.초라하기 그지없

는 <늙은 광대>를 등장시키기에 앞서 우선 대중의 축제 분위기를 밝은 색채

로 묘사하다가 갑자기 어둡고 음침한 인물을 등장시킨다.모든 광적인 폭발

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장터의 역동적인 색채는 광대의 불행과 어둠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그 어둠의 이미지를 빌려 시인은 자신의 불행과 소외된

자들의 비극을 호소하고 있다.41)인기 절정의 화려함을 누리다가 명성과 친

구와 가족을 차례로 잃어버리고 가난과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광대의

추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한편 보들레르는 대도시의 비인간적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기도 했다.파리는 거대한 개미집이 되고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은 우글거리는 하찮은 개미 떼와 벌레 떼에 불과한 것으로 비유했다.파리는

<우글거리는 도시,꿈들로 가득 찬 도시>42)이며 시인은 그런 <북적대는 그

40)S.P.,p.61.

41)cf.윤영애,『지상의 낯선 자,보들레르』,p.95.

42)F.M.,「LesSeptVieillards」중에서 :

Fourmillantecité,citépleinederêves,

Oùlespectreenpleinjourraccrochelepassant!

Lesmystèrespartoutcoulentcommedesséves

Danslescanauxétroitsducolossepuissant.

붐비는 도시,환상이 가득한 도시,

그곳에선 한낮에도 유령이 행인에 달라붙는다!

신비는 도처에서 수액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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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파리를 가로질러 가는>43)것이다.시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벌레처럼 그들의 인간성마저도 박탈당한 채 도시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그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도시의

선구자격인 노인들의 이미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노인들은 그

저 세월의 무자비함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쭈글쭈글해져 이제

는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는 가여운 노파로만 치부되는 것이다.

《Ah!pournous,malheureusesvieillesfemelles,l’âgeestpasséde

plaire,même aux innocents ;etnous faisons horreuraux petits

enfantsquenousvoulonsaimer!》

《아!우리 불행한 노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것들조차 좋

아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어린것들은 무서워

하는구나!》

「LeDésespoirdelavieille」44)

[...]elles’assitàl’écartdansun jardin,pourentendre,loin dela

foule,undecesconcerts[...]C’était sans doute là la petite

억센 거인의 좁은 배관 속을 흐르고 있다.

43)F.M.,「LesPetitesVieilles」 중에서 :

Etlorsquej’entrevoisunfantômedébile

TraversantdeParislefourmillanttableau,

Ilmesembletoujoursquecetêtrefragile

S’envatoutdoucementversunnouveauberceau;

붐비는 파리의 화폭 속을 가로질러

허약한 허깨비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언제나

그 연약한 노파가 새 요람을 향해

가만가만 걸어가는 것 같다;

44)S.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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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bauchedecettevieilleinnocente(oudecettevieillepurifiée),la

consolation bien gagnée d’une de ces lourdes journées sans ami,

sanscauserie,sansjoie,sansconfident,queDieulaissaittombersur

elle,depuisbien desanspeut-être!troiscentsoixante-cinq fois

paran.

[...]그녀는 공원 한쪽에 외따로 대중과는 멀리 떨어져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이 무죄한 늙은 여인에게는 (혹은 정화된 이 여인에게는)분명 조그

만 사치일 것이다.친구도,잡담도,즐거움도,속을 터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지도 없는 그녀에게 신이 어쩌면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그녀 위에 떨어지

게 한 일 년 삼백육십오 일 무거운 나날 중 단 하루의 간절히 얻어진 위안

일 것이다!

「LesVeuves」45)

밝은 태양이 비추던 낮과는 달리 도시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불안감이

엄습한다.고단한 자들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낮의 모습과 달리 도시의 밤

은 음침한 본성이 타오르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시간으로 변모한다.밝은 태

양 아래 억눌렸던 영혼이 어둠을 틈타 야수로 돌변해 낮과는 또 다른 얼굴로

인간들과 대면한다.그러나 낮이나 밤이나 여전히 구원,행복,휴식,안정과

같은 따뜻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그들의 삶은 낮부터 밤까지 고달프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Quelssontlesinfortunésquelesoirnecalmepas,etquiprennent,

commeleshiboux,lavenuedelanuitpourun signaldesabbat?

Cettesinistreululation nousarrivedu noirhospiceperchésurla

montagne.

45)Ibid.,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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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행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저녁이 되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마치 올빼미처럼 밤이 오는 것을 마녀들의 야연의 신호로 생각하는 사람들

은.저 음침한 울부짖음은 산 위에 웅크린 듯 자리 잡고 있는 검은 양로원

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울려온다.

「LeCrépusculedusoir」46)

보들레르에게 파리는 천하고 더러운 도시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다가온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공유함으로써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즉,그의 도시 파리

는 ‘시인의 현실 세계인 동시에 자신의 꽃을 가꿔내야만 하는 결코 만족스럽

지만은 않지만 유일한 그의 정원’47)인 셈이다.그 정원에서 보들레르의 눈에

비친 인물들은 모두 도시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고통을 받으며 낮이고

밤이고 휴식도 갖지 못한 채 방랑하는 소외된 자들이다.그들은 때로는 가엽

거나 애처롭고,때로는 추하거나 절망스러워 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관찰

과 냉철한 시선,짓궂은 몽상과 환상에 젖게 만든다.

Jet’aime,ôcapitaleinfâme!Courtisanes

Etbandits,telssouventvousoffrezdesplaisirs

Quenecomprennentpaslesvulgairesprofanes.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오,더러운 수도여!

창녀들,그리고 강도들,그대들은 내게 그처럼 자주 가져다준다,

무지한 속물들은 알지 못하는 갖가지 쾌락을.

46)Ibid,p.90.

47)이주리,「Baudelaire의 작품에 나타난 이중적인 자아의 세계」,단국대학교 대학원,1996.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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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pilogue」48)

이와 같이 보들레르는 도심을 활보하는 온갖 인간 군상들 속에서 발견한

은밀한 유사성과 일상적인 삶의 파편들을 하나의 시로 통합시킨다.고통스러

운 현실에서 탈출하여 그가 추구하고자 바랐던 절대적인 예술의 경지를 시적

실현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시인은 그들의 일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소외된 인간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내고 그것으로부터의 정신의 꽃을

피어나게 했다.49)

48)S.P.,p.187.

49)cf.맹미경,op,cit.,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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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멸의 대상자

보들레르가 소외된 타인들이 제공하는 위안과 쾌락 속에서만 머물었던 것

은 아니다.스스로에게서 생겨난 분노와 술과 아편 등의 무질서한 생활로 파

괴된 상태에서 접촉한 타인들의 공격적 성향은 시인에게 증오와 멸시의 감정

을 함께 제공했다.

《[...]Ainsi,vous-même,indignecompagnondematristevie,vous

ressemblezaupublic,àquiilnefautjamaisprésenterdesparfums

délicatsquil’exaspèrent,maisdesorduressoigneusementchoisies.》

《[...]그러니 너는 내 슬픈 인생의 동반자로는 자격이 없고,너 역시 대중

과 다를 바 없다.그들에게는 절대로 은은한 향수를 줘서는 안 된다.그것은

그들을 짜증나게 할 뿐이니까.오물이나 잘 골라주면 된다.》

「LeChienetleFlacon」50)

산문시편 「개와 향수 LeChienetleFlacon」에서 <개>는 대중의 어리

석음을,<향수>는 예술가가 탐구하는 미(美)를 대변한다.미적 감각이 없는

개는 향수 냄새를 맡자 공포에 질려서 뒷걸음치며 사람을 향해 짖어댄다.이

에 보들레르는 개에 대해 완곡한 태도로 분노를 표출하며,슬픈 인생의 동반

자가 될 자격이 없는 개에게는 오물이나 잘 골라서 주면 된다고 한탄한다.

보들레르의 개를 향한 분노는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능력을 소유

하지 못한 대중들에 대한 분노이다.개가 오물만을 좋아하듯 천박한 것만 좋

아하는 대중의 정신적 결핍을 조소하는 것이다.평생 군중과 군중을 대표하

는 신문사 편집장의 몰이해로 고통을 받고,그 위에 낭비벽으로 인한 금치산

50)S.P.,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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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로 항상 빚에 쫓겨 궁핍했으며,질병까지 겹쳐 지옥을 경험한 시인에게

대중은 경멸의 대상일 뿐이다.증오가 극에 달한 시인은 심지어 프랑스인을

똥파리로 폄하하기에 이른다.

LeFrançaisestun animaldebasse-cour,sibien domestiquéqu'il

n'ose franchir aucune palissade. Voir ses goûts en art et en

littérature.C'estun animalderacelatine;l'ordureneluidéplaît

pasdanssondomicile,etenlittérature,ilestscatophage.Ilraffole

desexcréments.

프랑스인은 매우 잘 길들여진 가축장의 동물인지라 감히 울타리를 뛰어넘을

생각도 못한다.그들은 라틴 종의 동물로,우리에 있는 오물을 싫어하지 않

는다.문학에서 그들은 식분류의 곤충으로,분뇨에 미쳐 날뛴다.51)

「어느 희롱꾼 Unplaisant」에서는 어떤 사나이가 희롱꾼으로 등장해 새

해의 흥청거림 속에서 길을 가고 있는 당나귀를 향해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Commel’âneallaittournerl’angled’un trottoir,un beau monsieur

[...]s’inclinacérémonieusementdevantl’humblebête,etluidit,en

ôtantsonchapeau:«Jevouslasouhaitebonneetheureuse!»[...]

L’ânenevitpascebeauplaisant,etcontinuadecouriraveczèleoù

l’appelait son devoir. Pour moi, je fus pris subitement d’une

incommensurableragecontrecemagnifiqueimbécile,quimeparut

concentrerenluitoutl’espritdelaFrance.

당나귀가 막 보도의 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하는데,[...]신사가 이 보잘것없

51)Baudelaire,Moncoeurmisànu(Deuxièmepartiedesjournauxintimes), Ebooks

libresetgratuits,2003,p.39.(이후부터 약자로 Moncoeurmisànu로 페이지와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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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짐승 앞에 정중히 몸을 굽히고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행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당나귀는 옷을 잘 입은 이 희롱꾼 따위는 거들떠보

지도 않은 채 의무가 그를 부르는 곳을 향해 계속 열심히 달려갔다.나로

말할 것 같으면,이 기막힌 천치에 대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

잡혔다.이 친구야말로 프랑스의 정신을 모조리 한 몸에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에.

「Unplaisant」52)

당나귀는 채찍의 고통에도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주위의 혼잡함

과 희롱꾼의 악랄한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한다.

반면 희롱꾼은 숨이 막힐 정도로 넥타이를 꽉 매고 새 옷을 요란하게 차려

입고 있다.그는 동물의 단순성과는 거리가 멀다.그는 보들레르가 찬양하는

댄디의 특징53)을 지닌 것도 아니다.그는 의상의 노예처럼 차려입고,타인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평판에 목마른 노예의 모습을 하고 있다.시인

의 눈에는 이 <기막힌 천치>가 프랑스인의 천한 정신을 압축해 구현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54)

보들레르의 대중적 혐오는 우월의식으로 작용하며 자아숭배로까지 이어진

다.그의 우월함은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의식 속에서 단지 예술적

특권이 아닌 현실을 대한 조롱과 야유를 보낼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우월함은 타인에 대한 과시보다는 시인의 댄디즘과 더불어 도달하기

52)S.P.,p.31

53)보들레르가 추구한 댄디즘은 단순히 외부로 나타나는 차림새의 완벽함을 지향하는 것이 아

니라,내적인 영웅주의의 표현 방식이었다.금욕주의의 세련됨,정중함,예의 바름,자아집

중...그리하여 단장도 그의 눈에는 정신적인 우월함의 상징이며,의상은 인간을 만드는 것

이다.보들레르의 댄디즘은 타인에 대한 과시나 도발이라기보다는 도달하기 힘든 완벽한

‘미 美’에 가까워지려는 끊임없는 관심의 결정이었다.(cf.윤영애,『지상의 낯선 자,보들

레르』,p.87.)

54)cf.윤영애,『파리의 우울』,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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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엄격함을 늦추지 않게 했

다.그것은 시인 자신의 나약함과 타인들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다른 이들에

게 완벽한 인격체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Dandysme. Qu'est-ce que l'homme supérieur? Ce n'est pas le

spécialiste.C'estl'homme de Loisiretd'Éducation générale.Être

richeetaimerletravail.

댄디즘,뛰어난 사람이란 무엇인가?그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가를 즐기며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부유하면서 일을

즐기는 존재.55)

그러나 보들레르의 우월의식은 대중들로부터 또 다른 고립감을 생성하여

벗어날 수 없는 우울과 고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든다.그리고 시인으

로 하여금 자신만의 방으로 들어와 <이중의 열쇠>로 문을 잠금으로써 사회

적 삶으로부터 방어벽을 쌓게 만든다.산문시 「새벽 한 시에 A UneHeure

duMartin」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Enfin!seul!Onn’entendplusqueleroulementdequelquesfiacres

attardésetéreintés.Pendantquelquesheures,nousposséderonsle

silence,sinon lerepos.Enfin !la tyranniedelafacehumainea

disparu,etjenesouffriraiplusqueparmoi-même.

Enfin !ilm’estdonc permis de me délasser dans un bain de

ténèbres![...]

마침내!혼자가 되었군!이제 늦게 돌아가는 지쳐빠진 몇 대의 승합마차 굴

러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몇 시간 동안 휴식까지는 아니라도 우린

55)Moncoeurmisànu,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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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를 갖게 되리라.마침내!인간의 얼굴의 횡포는 사라지고,이제 나를 괴

롭히는 건 나 자신뿐이리라.

마침내!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둠의 늪 속에서 휴식할 수 있게 되었다![...]

「À UneHeureduMatin」56)

보들레르는 고독한 공간 속에서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의해 고통을 받는

다.그는 방문을 잠근 채 자물쇠를 두 번이나 채우고 하루 동안 있었던 도시

의 가증스런 삶을 되짚어 보며 형편없는 타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다.스

스로에게도 불만인 그는 밤의 정적과 고독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며 자기가 경멸하는 자들 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므로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56)S.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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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인의 시선 속 ‘시인’

보들레르에게 현실세계는 치유 불가능한 권태와 절대적인 악으로 둘러싸여

극복할 수 없는 우울과 고통을 안겨주었다.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내적 경험

을 통해 권태와 악,우울의 근원들을 시적 창조로 승화시켰다.그에게 있어

‘현실세계는 육체와 영혼,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그리고 실재와 정신 사이

의 관계처럼 정신적 요소에 근거를 둔 물질적 요소이며,고독과 우울에 둘러

싸인 감옥과도 같은 것’57)이다.

보들레르는 절망적인 일상생활에 처한 자신의 문제를 시적 주제로 삼는다.

‘시인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의 물질,즉 우

울과 권태의 응고체’58)인 것이다.이러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인에게

우울은 격렬한 내적 모티브가 되어 쾌락과 분노,그리고 고통을 생성시키고

도피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영원한 소재가 된다.

1)우울과 고독

보들레르에게 고독은 숙명이나 다름없었다.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에서 비

롯된 심리적 단절과 슬픔은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채 그를 개인적

존재의 한 가운데로 내팽개쳐 버리게 만들었다.그 후 그의 삶은 절망의 홍

수에 휩쓸려 고독 속에서 홀로 표류하게 되는 신세가 된다.

보들레르의 고독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시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더 나아가 그것을 운명으

로 간주하게 돼 버린다.

57)윤영애,LaviefamilièrechezBaudelaire,p.60.(김정원,「보들레르의 작품에 나

타난 <우울>에 관한 연구」,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1996,p.21재인용.)

58)Ibid.,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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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desolitude,dèsmon enfance.Malgrélafamille,etau

milieu des camarades,surtout,sentimentdedestinéeéternellement

solitaire.”

“내 어린 시절부터의 고독의 느낌.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친

구들에게 둘러싸여도 -영원히 고독할 운명이라는 느낌”59)

그의 숙명적인 고독감은 산문시편 「천직 LesVocations」에서도 잘 나타

난다.

ily avaitdansson œiletdansson frontcejenesaisquoide

précocementfatalquiéloignegénéralementlasympathie,etqui,je

nesaispourquoi,excitaitlamienne,aupointquej’eusun instant

l’idéebizarrequejepouvaisavoirunfrèreàmoi-mêmeinconnu.

그의 눈과 이마에는 뭔지 모를 조숙하게 숙명적인 구석이 있었으며,그것이

그를 다른 보통 사람들의 공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점이었다.그러나 바

로 그 점이,왠지 알 수는 없지만,나의 공감을 자극하여,한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한 형제를 가질 수도 있었구나 하는 야릇한 생각에 사로잡힐 정도였

다.

「LesVocations」60)

시인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놀이를 끝내

고 잡담을 하던 아이들은 마지막 아이가 말을 할 차례가 되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그 모습에 시인은 마지막 아이에게 알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느낀

59)Moncoeurmisànu,p.14.

60)S.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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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그 아이의 모습에서 숙명적 외톨이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함께

공감했던 것이다.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해 외로운 이 아이처럼,시

인 역시 평생 타인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속에서 고독감과 우울,버

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일생동안 고통을 겪었다.

보들레르의 내면 깊숙이 파고든 실추의 감정들은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저

주 받았다고 여기는 상태로 나아간다.일단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여 세상 속

타인과 자기 사이에 놓인 거리를 지각하게 되었을 때부터,자기가 자기의 흥

밋거리가 되고 연구대상이 되었을 때부터,그리고 우리에게는 풀 수 없는 모

순과 상처,한계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지옥’은 시작되는

것이다.61)

[...]C’estd’alors

Quedatecequ’onpeut,hélas!nommermaplaie

Etmafatalité.[...]

Etc’estdepuiscetempsque,pareilauxprophètes,

J’aimesitendrementledésertetlamer;[...]

Etque,lesyeuxauciel,jetombedansdestrous.

[...]아!이른바 내 고통과 불운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이때부터 나는 예언자처럼

사막과 바다를 그토록 애틋이 사랑하고;[...]

하늘만 쳐다보다 구렁에 넘어진다.

「Lavoix」62)

61)cf.맹미경,op.cit,.pp.46-47.

62)F.M.,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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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유년기 때부터 고독에 익숙했던 보들레르는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아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는 여정을 통해,

강박관념과 권태,타성에 젖은 현실,절대적 고독 등을 체험함으로써 마침내

는 암울하고 우울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다.63)

보들레르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저주받은 도시’라는 의식 속에서 ‘잔

인한 삶’을 느끼고 끝없는 공포와 번뇌에 사로잡힌다.우월감으로 작용했던

이 고통과 번뇌는 버림받은 자,학대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군

중 속에 사랑의 우물을 파고자 한다.그러나 그 우물은 절망의 우물이 되어

자아와 타자를 혼연일체 시키려는 꿈과 모순을 낳는다.64)

시인이 타인들과의 관계를 지속한 것은 고독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

망에서 비롯된 것이다.타인들 속에서 내면 깊숙이 스스로를 감추는 자아를

느끼며 숙명적인 고독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어 타인과의 교류를 지속

하는 것이다.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느끼는 환희에 도취되어 자신에게 허락

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군중 Foules」이나 「창문들 LesFenêtres」은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일체성을 획득하려는 보들레르의 대표적인 산문시편이다.

Lepromeneursolitaireetpensiftireunesingulièreivressedecette

63)또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전반에,나폴레옹제정과 그 여파로 몰아닥친 정치적,사회

적인 많은 변동으로 인해 불안정했던 이 시기에 유행된 ‘세기병 maldusiecle'은

보들레르를 포함한 당시 청년들을 불안과 허무의 감정에 휩싸이게 했다.수없이 변

화하는 정치 기류 속에서 보들레르가 확신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자신이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는 것뿐이다.이 세기병으로부터 유발된 우울과 고독감,그리

고 원죄의식으로 인해 보들레르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 여기게 되며,그의 시 속에

서 대중에게 버림받고 박해받는 자신을 그려낸다.그는 자신의 작품에 사회관이나

도덕관을 끌어들여 교훈적인 시를 만드는 대신에,현실의 삶속에서 불행한 인간의 고

통과 비애를 통해 자신의 권태와 우울을 그려내는 것이다.(cf.김정원,op.cit.,p.

13.)

64)cf.문충성,『보들레르를 찾아서』,제주대학교 출판부,2003,pp.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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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lle communion. Celui-là qui épouse facilement la foule

connaîtdesjouissancesfiévreuses,dontserontéternellementprivés

l’égoïste,fermécommeuncoffre,etleparesseux,internécommeun

mollusque.Iladoptecommesiennestouteslesprofessions,toutesles

joiesettouteslesmisèresquelacirconstanceluiprésente.

고독하고 사색적인 산책자는 온갖 사람과의 이 교류 속에서 어떤 독특한 도

취를 끌어낸다.쉽사리 군중과 결합하는 자는 열광적인 환희를 알고 있다.

상자처럼 닫힌 에고이스트나 연체동물처럼 갇힌 나태한 자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환희다.그는 상황이 허락해 주는 모든 직업,모든 즐거움,모든 고

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LesFoules」65)

<고독한 산책자>인 시인은 온갖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어떤 독특한 도취

를 찾아낸다.쉽사리 찾아낼 수 없었던 타인과의 접점을 발견하는 자는 나태

한 자가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열광적인 환희를 느끼게 되고,그에게 허락된

모든 직업,모든 즐거움,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타인의

의식을 짐작하고 그가 <영혼의 성스러운 매음>이라고 정의한 타인과의 완벽

한 결합의 경지에 빠져 들어갈 때,시인은 비로소 타자와 혼연일체가 되는

희열을 경험하며 시인 자신만의 고독을 깨우치는 법을 쾌락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창문들」에서는 닫힌 공간,닫힌 창문 안에서 내면세계의 복잡함과 아름

다움을 상상하게 된다.열린 창문을 통해 밖에서 들여다보는 자는 닫힌 창문

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시인은

촛불로 불 밝혀진 창문보다 더 신비롭고 풍요로우며 어둡고 동시에 더 빛나

65)S.P.,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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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체는 없다고 말한다.대낮보다 촛불로 밝혀진 창문을 통해서 시인은 몽

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우리는 어둡거나 밝은 공간 속에서 숨쉬고,꿈꾸며,

괴로움을 느끼는 인생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Celuiquiregardedudehorsàtraversunefenêtreouverte,nevoit

jamaisautantdechosesqueceluiquiregardeunefenêtrefermée.Il

n’estpasd’objetplus profond,plus mystérieux,plusfécond,plus

ténébreux,pluséblouissantqu’unefenêtreéclairéed’unechandelle.

Cequ’onpeutvoirausoleilesttoujoursmoinsintéressantquece

quisepassederrièreunevitre.Danscetrounoiroulumineuxvitla

vie,rêvelavie,souffrelavie.

열린 창문을 통해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코 닫힌 창문을 바라보는 사

람이 발견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촛불로 밝혀진 창문보다 더

깊고,더 신비하고,더 풍요하며,더 어둡고,동시에 더 눈부신 것은 없다.

햇빛 아래서 보는 것은 유리창 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항상 흥미가 덜한

법.어둡거나 밝은 이 구멍 속에서 삶이 숨쉬고,삶이 꿈꾸며,삶이 괴로워

한다.

「LesFenêtres」66)

다락방 맞은 편,<지붕들의 물결> 너머로 보이는 주름투성이 늙은 여인은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리고 바느질을 하고 있다.셀 수 없이 깊게 패인 주름은

그녀의 삶의 역경을 대변하는 듯하다.시인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락방 창

문 너머의 그녀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삶의 고뇌를 느끼며 회환의 눈물을 흘

린다.이는 건너편 창문을 통해 바라본 타인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

며 흘리는 회상의 눈물이다.

66)Ibid.,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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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rsla bonnevieille seretira dans sa solitudeéternelle,etelle

pleuraitdansuncoin,sedisant:-《Ah!pournous,malheureuses

vieillesfemelles,l’âgeestpassédeplaire,mêmeauxinnocents;et

nousfaisonshorreurauxpetitsenfantsquenousvoulonsaimer!》

그러자 착한 노파는 다시 그녀의 영원한 고독 속으로 물러나,한쪽 구석에

서 울며 중얼거렸다.:-《아!우리 불행한 노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

진무구한 어린것들조차 좋아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어린것들은 무서워하는구나!》

「LeDésespoirdelavieille」67)

시인은 「노파의 절망 LeDésespoirdelavieille」에 나오는 늙고 흉측

한 몰골의 노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그는 <연약하고,이도 머리

털도 없어> <어린것들조차 좋아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노파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나약하고 초라한 육체와 영혼이 시인 자신의 삶을 비

추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여기서 노파의 절망이 시인의 정신적,육체적 고

통을 대신한다면,자신의 추한 모습에 공포를 느끼며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적대감은 인간의 잔인성을 나타낸다.이러한 잔인성은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

더 깊은 절망감과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67)Ibid.,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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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피의 욕망

보들레르의 도피는 ‘우울과 고독’이란 단어에서 출발한다.지독한 현실이

불러일으킨 우울과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와 시적영감을 제공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이러한 내면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이 처

한 고독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러나 시인은 현실로 도피하려는 욕망을 추구하지 못한다.나약하고 무기

력한 성격 탓에 고독한 현실에 머무른다.성격에서 비롯되는 자아 분열적 요

소는 본래 몽상을 좋아하는 시인의 특성과 함께 현실 도피의 의식을 키워 나

가기에 충분했다.

『악의 꽃』 출간 당시 대중들의 몰이해로 시 몇 편을 삭제하면서 고고한

이상추구를 접고,빚을 갚기 위해 많은 분량의 일을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슬픔과 비애를 느낀다.이러한 정신적,물질적 스트레스는 그에게 도피에 대

한 자각을 일깨워 주지만 선천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니고 있는 그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maisqu’évidemmentilsallaientquelquepart,puisqu’ilsétaient

poussésparuninvinciblebesoindemarcher.

[...]그러나 걸어야 한다는 어떤 욕구에 의해 떠밀리고 있으니까,어디로인

가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Chacunsachimère」68)

한 무리의 인간들이 등 뒤에 어마어마한 괴물을 짊어지고 있다.마치 자신

의 육체의 일부분인 냥 체념한 듯 무표정한 표정으로 끊임없이 황량한 평원

68)Ibid.,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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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로지르고 있다.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어야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에 단지 걸을 뿐이다.예술가들도 마찬가지이다.그들은 흔히 피안의

세계를 갈망하지만,그 이상세계가 어디인지 찾지 못한 채 현실의 세계에 발

맞춰 나간다.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비애이자 보들레르의 비애이다.그들의

필연적인 갈등과 고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보들레르가 직면한 현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공간이며,그와 같은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들의

거짓과 위선을 접할 뿐이다.그로인해 시인의 내면세계에서는 더욱더 현실세

계에 대한 권태감이 강화된다.보들레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좌

절시키는 권태는 현실세계에서의 한계와 진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69)

보들레르가 고립 속에서 갈망한 것은 쇠잔한 현실로부터 멀리 탈출하여 자

유롭게 떠나는 것이다.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상세계,어디로 가는지도 모르

고,누구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 곳으로의 도주,타인에 의한 여행이 아닌 나

만의 여행을 꿈꾸는 것이다.

《[...]Voussavezquejenem’amuseguèreàlamaison;onneme

mènejamais au spectacle;mon tuteuresttrop avare;Dieu ne

s’occupepasdemoietdemonennui,etjen’aipasunebellebonne

pour me dorloter.Ilm’a souventsemblé que mon plaisir serait

d’allertoujoursdroitdevantmoi,sanssavoiroù,sansquepersonne

s’en inquiète,etde voirtoujoursdespays nouveaux.Je ne suis

jamais bien nulle part,etje crois toujours que je serais mieux

ailleursquelàoùjesuis.》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집에서 별로 즐기지 않잖아.나를 극장에 데려

가 주는 일도 없고.나의 보호자는 너무나 인색해.그렇다고 하나님이 나 따

위나 나의 권채를 아랑곳할 리도 없고.게다가 나에게는 나를 귀여워해 줄

69)cf.김은정,「여행을 통해 추구한 보들레르의 이상세계 -‘악의 꽃’을 중심으로」,연세대학

교 대학원,2004,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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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하녀도 없잖아.나의 즐거움이란 항상 내 앞을 곧바로 걸어가고,어디

로 가는지도 모르고,아무에게도 걱정 끼치지 않고 돌아다니며,늘 새로운

나라들을 구경하는 데 있으리라는 생각이 흔히 들었단다.나는 어느 곳에서

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내가 현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훨씬 행

복할 것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야.》

「LesVocations」70)

지금 시인은 자신의 뒤를 쫓는 즐거움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자신의 앞을 곧바로 걷는 즐거움을 쫓기 위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타인에게 얽매이지 않는 곳으로의 도피를 꿈꾼다.이는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의 표현이자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방인으로서의 감정인 것이다.

이제 그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의 탈출을 꿈꿀 수 있는 ‘구름’처럼 정처 없

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Eh!qu’aimes-tudonc,extraordinaireétranger?

-J’aimelesnuages… lesnuagesquipassent… là-bas… les

merveilleuxnuages!

-그렇군!그렇다면,너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느냐,불가사의의 이방인이

여?

-나는 구름을 사랑하오...흘러가는 구름을...저기...저기...저 찬란한 구

름을!

「L’Étranger」71)

70)S.P.,p.126.

71)Ibid.,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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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L’Étranger」에서 보들레르의 자화상 이방인이 유일하게 사랑하

는 것은 ‘구름’이다.그는 가족,조국,친구도 모르며,돈(황금)을 증오한다.

이방인이 사랑한 <지나가는 저 찬란한 구름>은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로의

갈망을 상징한다.<구름>이 하늘에 연출하는 환상적인 형태는 그것을 관조

하는 시인에게 <무덤 저쪽에 존재하는 찬란함>을 꿈꾸게 해준다.72)어떤 형

태로도 변할 수 있고,어디든지 흘러 갈 수 있는 구름은 이방인을 무한의 세

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욕망의 몽상 속에서 시인은 조금이나마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눈을 뜨면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현실의 벽이다.사라졌던 시간이 되

살아나면서 그의 몽상 속 상상력도 다시금 서글픈 현실의 벽에 고개를 숙인

다.

Horreur!jemesouviens!jemesouviens!Oui!cetaudis,ce

séjourdel’éternelennui,estbien lemien.Voicilesmeublessots,

poudreux,écornés;lacheminéesansflammeetsansbraise,souillée

decrachats;lestristesfenêtresoùlapluieatracédessillonsdans

lapoussière[...]

무서운 일이다!생각난다!생각나고말고!그래!이 누옥!이 영원한 권태의

거처,그것이 바로 나의 방이었다.먼지투성이의 헐어빠진 바보 같은 가구

들,불꽃도 없고 타다 남은 잉걸조차 없는,가래침으로 더렵혀진 벽난로,먼

지 사이로 비 자국이 남아 있는 서글픈 창문들 [...]

「LaChambredouble」73)

72)cf.윤영애,『지상의 낯선 자,보들레르』,p.323.

73)S.P.,p.126.



- 50 -

시인의 상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또다시 고독한 자신을 향한 서글픈

감정에 휩싸인다.이런 감정은 방안의 사물들에 투영되어 <바보 같은>,<더

렵혀진>,<서글픈>과 같은 단어들로 시인의 권태로운 마음을 표출한다.이

감정은 삶 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현실과 상상 속 여행으로도 치유

될 수 없는 영원한 권태로움에 빠지게 만든다.

보들레르는 우울과 권태를 이겨내기 위하여 ‘도취’에 빠져들기를 원한다.

우리는 취하는 순간만큼 다른 대상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고,때로는 무아지

경에 이르러 삶의 무게를 덜 느끼기도 한다.보들레르는 추악한 권태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몽상에 다시 빠지기 위하여 악(惡)에 탐닉한다.그는 술과

여인,아편 등을 통하여 정신적 쾌락 속으로 빠져 드는 것이다.

Ilfautêtretoujoursivre.Toutestlà:c’estl’uniquequestion.Pour

nepassentirl’horriblefardeauduTempsquibrisevosépauleset

vouspencheverslaterre,ilfautvousenivrersanstrêve.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모든 게 거기에 있다.그것이 유일한 문제다.당신

의 어깨를 무너지게 하여 당신을 땅 쪽으로 꼬부라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쉴 새 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Enivrez-vous」74)

그러나 보들레르가 빠져든 도취의 방법들은 악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새

로운 환멸 즉,더 명확해진 고뇌와 패배,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도취를 통

해 얻는 기쁨과 환락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남는 것은 더욱 깊은 심연의 나

락과 외로움뿐인 것이다.

보들레르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모두 실패로 돌아

74)Ibid.,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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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지상에서의 여행,무한으로의 욕구,벗어나기 위한 모든 노력,쾌락,도

취...이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현실 속 타인

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으로써 그 속에서 빚어지는 우울과 고통을 매번 피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惡)’을 벗어 날 수 없으

므로 우리에게 남은 생의 적을 없애줄 저 곳으로의 여행,즉 ‘죽음’으로의 여

행만이 해결책이다.75)

《N’importe où !n’importe où !pourvu que ce soithors de ce

monde!》

《어느 곳이라도 좋다!어느 곳이라도!그곳이 이 세상 밖이기만 한다면!》

「Anywhereoutoftheworld.-N’importeoùhorsdumonde」76)

보들레르는 죽음을 통한 자신의 도착지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하지 않

는다.단지 미지의 밑바닥에 잠겨 권태로운 세상을 등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를 바라는 것이다.이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해방하고자 그토록 꿈꾸

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한다.

보들레르에게 여행은 새로운 희망이자 시작을 의미한다.그는 피할 수 없

는 현실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여

행,즉 새로운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다.이것이 바로 그가 적극적으로 바라는 이상향의 세계로,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깊숙이 파고들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만의

‘여행’인 것이다.

75)cf.김은정,op.cit.,p.86.

76)S.P.,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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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본 논문에서는 『파리의 우울 LespleendeParis』에 나타난 보들레르의

시선 속 ‘타인’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보들레르는 태어나고 자란 ‘파

리 Paris’라는 도시 속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타인들에게 열중하며 도심의

일상적인 삶의 파편과 온갖 군상들에게서 발견한 은밀한 유사성을 산문시를

통해 표출하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친아버지의 부재와 새아버지의 등장으로 사랑하는 어머

니를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당혹감은 극도로 민감한 어린 보들레르에게 크나

큰 정신적 외상을 입혔다.이와 같이 내면에 각인된 상처로 인해 시인은 평

생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였으며,그것으로 인한 과도한 애착은 새로운 자

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들레르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가장 중요한 타인이자 내면의 기쁨과 고통

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또한 평생 그

의 기억 속에서 더듬어 찾던 어머니와의 아련한 추억들은 시적 영감을 풍요

롭게 하고 몽상의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

보들레르의 정신적 외상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우울과 고독’의 기질과 더불

어 우울증,히스테리 등의 정신질환을 발생하게 하였다.그러한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펼쳐진 무질서한 생활은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며 더욱 더 심각해져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는 현실을 제공하였다.또한 ‘검은 비너스’라 불리는 잔

뒤발의 포악함 역시 보들레르의 고뇌와 절망을 가속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다.

오늘날 보들레르의 위대함은 비참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시인으로서 절망

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작(詩作)을 통해 자기 탐구의 길을 모색하고 추구했다

는 데 있다.삶의 고통과 환희는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우울을

극대화시키며,시인 특유의 모험심으로 포착해낸 독창적인 주제를 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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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는데 성공했다.정형화를 탈피한 자유로움이라는 요소는 파리라는 도

시에 도사리고 있는 우울의 깊이,시인 자신의 참담함의 깊이를 그 어느 것

보다 자세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보들레르는 파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타인들의 모습 속에서 시인 자신의

자아를 발견한다.날카로운 시선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

보며 현실세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몽상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심연으로

하강하거나,이상세계로 상승하여 타인의 기쁨과 환희를 향유하는 쾌락을 맛

본다.

보들레르는 파리 도처를 가로지르며 살아가는 인생의 낙오자인 가여운 노

파에서부터 늙은 광대,넝마주이,미망인,가난한 창녀,부모를 잃은 고아에

이르기까지 볼품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영원한 이방

인’으로서의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었다.또한 불멸의 미를 추구하는 예술가

의 고고한 슬픔을 사회와 대중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이러한 호소는 대중

의 몰이해와 정신성의 부재에 가로막히면서 보들레르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

고 나아가 무지몽매한 군중에 대한 경멸과 혐오로 발전하게 된다.

보들레르의 대중적 경멸과 혐오는 군중에 대한 우월감으로 작용하며 자아

숭배로까지 나아간다.시인의 귀족적 우월의식은 현실에 야유와 비난을 퍼부

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며 그가 추구한 ‘댄디즘’과 더불어 예술적인 고고

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했다.그러나 심리적 우월감이 더

해갈수록 대중과 시인 사이의 괴리감은 더욱 깊어졌고 또 다른 고립감을 형

성시키며 자발적 소외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

또한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힌 타인들이 던지는 잔인한 시선은 보들레르를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 잔혹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시인은 가증스런 삶과 형편없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취’의 향락에 빠져든다.그러나 짧은 쾌락 뒤에는 더 명확해진 고

뇌와 패배,더욱 깊은 심연의 나락과 외로움만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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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는 자신을 둘러싼 악(惡)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쇠잔한 현실에서 탈출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어디론가

떠나고자 하는 심정에 사로잡힌다.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이상세계,타인

과 관계를 맺지 않는 나만을 위한 여행,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 누구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 저 먼 곳으로의 도주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보들레르가 꿈꾸는 먼 곳으로의 여행은 가족,친구,조국도 존재하지 않는

소속불명의 이방인에게 남아 있는 최종 목적지이다.우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목적지,그곳은 이 세상 너머 저편에 해당하는 ‘죽음’으

로의 여행이다.그는 몽상적 죽음을 통한 자신의 도착지가 천국이든 지옥이

든 상관하지 않는다.

보들레르에게 ‘죽음’이란 시상은 새로운 희망이자 시작 즉,지상의 세계에

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꿈꾸게 해주는 여행이다.그것

은 고통에서의 해방이다.결국 그 해방은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휴식처인

자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이는 자유로운 자아를 찾게 되는 유일한 길처

럼 보인다.

과연 보들레르는 죽음으로의 여행에서 되찾은 자유로운 자아를 어떻게 표

현하고 있는가?그의 또 다른 시들을 다시 분석할 만한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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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sprosepoem <LespleendeParis>,Baudelaireisenthralled

bythecity’scharmssharingadailyurbanexperiencewithnumerous

peoplehemeetsthereandspoutinghisfeelingsasalonelystranger

himselfin non-poeticlandscapes.Through a strangedaydream he

arousesthereaders’curiosity withabundanceofthemesfrom very

familiarand common daily lifeto meditativeand abstractpoetics.

The poet transcends the classical limitation of frame (verse)

through a prose poem showing the dark life and beauty of the

moderntimeswithdiverse,complexandfamiliaratmosphere.Armed

with a freedom from formality,he also pours outoriginalpoetic

themeson worksofprosepoemsalong with hisown problemsof

melancholy,isolationandboredom itselfwhichwasinanimatewitha

lifeofdespair.

His father’s absence and mother’s hurried remarriage Baude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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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throughashewasstillyounglefthim traumaandfeelingsof

melancholyandsolitude,makinganegativeeffectonhisrelationship

with people.The poet’s closed inclination made his family and

friendsstrangerswhilethecruelreality,sharpeyesofothersandhis

lovedwomanJeanneDuval’soppressiondrovethepoetintoadeeper

abyssofdepressionandboredom.

Even insuchdepression andboredom,however,Baudelairenever

losthis concern with the pooralienated class deserted from the

societysuchasacommiserableelderlywoman,oldclown,ragpicker,

widow,pennilesswhore,orphan,etc.Hiseyesandtenacityforthe

alienated who led a hard life madean extreme contrastwith the

wealthysocialclassbriningtheirtormentintorelief.

With hisidiosyncraticcuriosity and obsession,thepoettakesall

other people and things suited to his taste and put Paris in

alignmentuntilthey becomepartofhim.Heobservesotherswith

clairvoyant eyes and finds ‘his’own picture in them feeling a

high-degreecompassion,pleasureandcomfort.

Attimes,the poetfeltdisillusionmentin levity and nonsensical

thinkingofthepopulaceandhurledhatredontheirignoranceofnot

appreciating art,which comes as an eerie feeling.Such hatred

towardthepopulacedevelopedintoasuperioritycomplexdistancing

him fartherfrom thepopulace.

Onsuchborderbetween‘gloom’andsuperiority’,Baudelaireknew

betterthananyoneelsehow tocomfortthesadlifeofcitizensliving

andbreathingwithhim inadarkandcoldzoneoustedfrom thelife

ofdazzling downtown.On theotherhand,however,hewan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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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arishedearlylovedintoahell,inhisessenceof‘gloom and

solitude’,andrunawayfrom thecruelhandsoftyrantswhomade

him even gloomier. In an unsolved locked-up reality,the poet

dreamedofanew lifeinwhichhecouldenjoyabsolutelibertyanda

feeling ofrelease,thatis,an endlesstravelheading for‘death.’A

traveltoinfinityinimaginationwhichhecouldn’trealizeinactuality

exactlymeansanescapefrom otherpeople,releasefrom agony,and

aprocesstolookfor‘me’beyondtheother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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